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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晉)의 무제인 사마염

이 죽고 그 아들 사마충(司馬

衷)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 받

았는데, 황후가 된 가비(賈

妃)는 이제 그를 제지할 사람

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진무

제 사마염(司馬炎)이 며느리 

가비를 내치고 싶었으나, 위

(魏)나라 시절에 쿠데타를 일

으킨 사마씨의 위기를 구해낸 그 아버지 가충(賈充) 

때문에 참았던 것이다. 사마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위(魏)에서 실권을 잡았을 때에 황제인 고귀향공이 이

를 참지 못하고 젊은 결기로 직접 칼을 빼 들고 사마

씨를 죽이려고 하였었다. 이때에 황제인 고귀향공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가충이었다. 사마염은 가충이 

없었다면 사마씨는 실제로 위기를 맞을 뻔하였던 것

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가비는 시아버지인 사마염이 살아 있을 때에도 문

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무서운 시아버지도 죽었으

니, 거칠 것이 없었다. 천성의 음란함과 포악함이 날로 

심하여졌다. 그리하여 태의령(太醫令)인 정거(程據) 

등과 통정(通情)하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밖에 

내 보내어 나이 어린 미소년을 붙잡아서 대나무 상자

에 넣어서 몰래 궁궐로 들여오게 하였다. 이러한 음란

한 일이 밖으로 누설될까 두려워서 왕왕 그 미소년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이를 아는 사람, 특히 그의 가까운 친척들은 걱정이 

많았다. 황후인 가비의 이러한 짓거리가 문제가 된다

면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가후의 사촌 오빠인 가모(賈模)와 가후와 

내외종간인 배왜(裴頠)가 특히 걱정한 나머지 가후를 

폐위시키고 사숙비(謝淑妃)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

나 문제는 정작 가후의 남편인 혜제(惠帝) 사마충에게 

있었다.

그들은 룏주상께서 스스로 황후를 폐출시키고자 하

는 뜻이 없는데 우리들이 이 일을 오로지 실행하였다

가 만약에 황상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장차 우리들은 어찌 되겠는가?룑 말하자면 

가후를 폐위시킬 이유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정작 가

후의 남편은 그 음란한 여인을 폐위시킬 생각이 없다

고 판단한 셈이었다. 그래서 말로 가후에게 타이르려

고 하였지만 가후는 이들이 도리어 자기를 헐뜯는다

고 생각하니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晉) 왕조가 제대로 굴러 갈 리

가 없다. 북쪽에서 이적(夷狄)들이 중원지역으로 내려

와도 이를 막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적들을 본 고장으

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융론(徙戎論)이 나왔다. 그래 

못 들은 척 하였다. 오직 개인적으로 권력을 잡고 치부

(致富)하려는데 혈안이 되니 룏전신론(錢神論)룑이 나

와서 돈이 바로 귀신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돈이 

제갈량이라는 말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해야할 책임은 당연히 황제인 

사마충에게 있었다. 그러나 사마충은 거의 바보였다. 

한번은 정원을 거닐다가 청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듣

고, 룏저 개구리가 우는 것은 관부(官府)에서 시켰는

가?룑라고 물었다. 또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고 보고하

자 룏왜 고기죽을 먹지 않는가?룑라고 하였다. 그냥 웃자

고 한 말이 아니었다. 개구리가 우는 것은 정부에서 시

켜서 울게 한 것이고, 밥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

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사물의 판별

력이 전혀 없는 바보였다. 황제가 이렇게 바보임을 안 

신하들은 음란한 황후를 내 쫓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이라면 세상이 혼란해 

질 것을 알게 되었다. 북방의 이적(夷狄)들은 끊임없

이 중원지역으로 내려오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각

기 나누어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었고, 황제는 바보이

고 황후는 음란한 것을 보고 세상이 어지러워 질것을 

모를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세상을 외면

하였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무관심으로 개인적인 유유

자적을 택하며 살아갔다. 그러니 잠시 후에는 오호(五

胡)가 쳐 내려오고 진(晉)은 남쪽으로 도망해야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지 돌아 볼 문제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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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황후, 바보 황제

 ■권 중 달

(중앙대 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특별연재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다음날 아침, 홍립이 몸소 오랑캐 군영으로 

가려고 하자, 장수와 병졸들이 모두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발을 구르며 말렸다.

룕사도(使道)는 어딘데 가려고 하십니까? 

사도는 어딘데 가려고 하십니까?룖

홍립은 떠나려다 말고는, 말하였다.

룕교유격의 군사 십여 명이 우리 진영에 있

으니, 오랑캐가 만약 이를 알기라도 하면 강

화하는 일에 필시 해로울 것이다.룖

마침내 교유격 일행을 오랑캐 군영에 보내

라고 명하였다. 교유격이 하늘을 우러르며 길

게 탄식하였다.

룕조선이 예와 의리를 숭상하는 나라인가를 

헤아려보지도 않고, 이릉(李陵)이 흉노에게 

항복하여 포로가 된 것과 같은 굴욕을 기꺼

이 받아들었어라. 심지어 명나라 군사(王人)

를 결박하여 오랑캐에 보내는 지경에까지 이

르다니, 어찌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룖

비단을 찢어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옷 띠에 매고는 칼 위에 엎어져 죽으니, 온 

군대가 비탄해 하였다.

10

흥립이 가서 귀영가를 만나니, 그 군대가 

성대하게 포진(布陣)하여 모전(毛氈) 장막을 

높이 쳤으며, 좌우에 옹위하는 병졸들의 날카

로운 칼이 서릿발처럼 빛났다.

이를 본 홍립은 넋이 나가서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

다. 영가는 앉은자리에서 내려와 홍립을 부축

해 일으키며 말하였다.

룕두려워 마시오! 두려워 마시오! 여기서 건

주까지는 50리가 못 되오. 그곳에 가서 누루하

치(滿住)를 뵈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이

니,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이끌고 즉시 하산하

는 것이 좋을 것이오.룖

흥립은 감히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휘

하의 군사들을 하산하게 하고. 또 지녔던 병기

를 다 풀어놓게 하여 한 곳에 쌓으니 그 높이

가 산과 같았다. 오랑캐가 철기병으로 우리 조

선군을 에워싸고 압박하며 갈 곳(建州城)을 향

해 달려가도록 독촉하니. 도중에 격분하여 몸

을 날려서 산골짜기로 떨어져 스스로 죽은 사

람이 많았다. 오랑캐 장수들인 감탄하였다.

룏조선인의 기개와 절개가 이 같으니, 조금도 

남에게 굴복하려 하지 않는구나!룑

누르하치가 도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였

다.

룕내가 두 장수를 먼저 보고자 하노니, 가능

한 빨리 오게 하라!룖

홍립과 경서가 먼저 길을 떠난 지 채 10리가 

되지 못했을 때. 성 주변의 넓은 벌판에는 군

마(軍馬)가 구름처럼 가득 메우고. 길 양쪽에

는 지켜보는 남녀들이 혜아릴 수 없음을 보았

다. 길가에 늘어선 오랑캐 아이들이 서로 모여

서 소란을 일으키더니. 혹은 기와 조각을 던지

기도 하고 흑은 말똥 덩어리를 던지기도 하면

서 욕을 하였다.

룕구차히 살기 위해 지조 팔고 항복한 놈들, 

개돼지만도 못하다!룖

경서는 분노가 가득 차서 홍립에게 말하였

다.

룕우리 군사들은 하루아침과 같은 짧은 목숨

을 욕되게도 살기를 꾀하려다가 백년을 살지

도 모를 신세를 그르치고 말아 머리를 숙이고 

모욕을 당하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합니다. 아

까 영가를 보았을 때는 민저 두려워하고 겁내

더니 이제는 오랑캐놈에게 수모를 겪기에 이르

렀으니. 남아의 신세가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

니까! 만일 누르하치를 만나면, 시험 삼아 읍례

(揖禮)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룖

성에 이미 들어서니, 완전히 예의를 갖춘 사

람들이 십여 줄로 사오십리를 빙 둘러서 나열

해 있고. 갑옷의 광택이 밝은 해를 향하여 펼쳐

지고 검의 기운이 하늘에까지 뻗쳐 있고 바람

이 쏜살같이 불고 번개가 번쩍이고 있어서, 눈

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붉은 옷을 입

은사람이 두 장수를 인도하여 들어가더니 섬돌 

아래에서 예를 올리도록 하였다.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읍(長揖)을 하니, 누르하치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룕너희가 사신으로서 이곳에 웠다면 읍을 하

는 것도 괜찮다만. 너희는 투항한 자이거늘 감

히 데면데면할 수가 있느냐!룖

홍립이 겁내고 두려워하여 먼저 무릎을 굽혀 

네 번 절하였다. 경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절을 했다. 하서국이 앞으로 나와서 고하였다. 

룕외진 변두리 나라의 용렬하고 비루한 사람

인지라. 대국(大國)의 위엄 있는 의식을 본적

이 없어서 행동거지에 실수가 있었으나, 원컨

대 가까이에 불러서 그에게 자세히 말을 하도

록 하여 들어보옵소서.룖

누르하치가 곧 대청에 오르게 하여 붉은 양

탄자에 앉게 하고는 물었다.

 룕너희 나라는 어찌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군사를 일으켰느냐?룖

홍립이 엎드리고 몸을 덜덜 떨면서 답하였

다.

룕조선의 뜻이 아니오라, 명나라의 재촉에 의

하여 마지못해 그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먼

저 통사를 보내어 정세와 형편을 알려드린 점

을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룖

누르하치가 말하였다.

룕네가 미리 알린 의도를 생각해 보니 명나라

가 재촉하여 군사를 일으켰음을 알겠고, 네가 

또한 싸움에 나서지 아니하고 투항하여 성의껏 

섬기고자 하는 참뜻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

았으면 너희 두사람은 벌써 죽어 뼛가루가 되

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타고난 품성에 

어찌 외톨이로만 지내라는 이치가 있을 수 있

겠느냐? 그래서 너희나라가 다시 명나라를 도

울까 염려된다.룖 <다음호에 계속>

국헌공 權侙과 漢文小說
▣ 申 海 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충재 선생이 앞의 호(10)에서 기록한 대

로, 당시 노산군(단종)의 후사(後嗣)를 정

하고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간곡

히 의논하고 힘써 주장하였다. 이 때 조광

조(趙光祖,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 

1482-1519), 김정국(金正國, 자는 국필國弼, 

호는 사재思齋, 1485-1541), 김정(金淨, 자

는 원충元冲, 호는 冲庵, 1486-1521) 등 기

묘명현들도 간곡하게 의논하였으나, 결국 

삼공(三公)과 예조판서가 동조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약 80여 년 후인 1600년에 배응경

(裵應褧, 1544-1602, 나주목사 출신)의 일

기에 룕만력(萬曆) 경자년(선조 33년 : 1600

년) 7월 8일에 김륵(金玏, 자는 희옥希

玉, 1540-1616), 오운(吳雲, 자는 태원太源, 

1540-1617), 권두문(權斗文, 자는 경앙景仰, 

1543-1617), 김개국(金蓋國, 자는 공제公濟, 

1548-1603) 등과 이산서원(伊山書院)에 모

여 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 때 공

제가 노산군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룏지난 

기묘년<1519년> 경에 정론이 펼쳐져서 경

연하는 자리에서 노산군의 묘(능)를 수리

해야 된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자, 임금

(중종)께서 듣기 싫어하시면서 안색을 변

하기까지 하셨다. 그러자 권공(權公) 벌

(橃)이 바로 말씀드리기를 <예나 지금이나 

천하의 사변이란 무상한 것입니다. 만약 지

금 국가에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저희들은 

신숙주(申叔舟)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

삼문(成三問)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임금의 생각이 조금 누그러져 

즉시 노산군의 능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

린 것이다룑라고 말하였다.룖라는 기록이 있

다.

참고로 1982년에 출판한 룕충재선생문집

冲齋先生文集룖의 룏연보年譜룑 75쪽에 룏1640

년룑과 오운의 자가 대원大源으로 나와 있

는 것을 각각 룏1600년룑과 룏태원太源룑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배응경은 자가 회보(晦甫)로 1576년 문

과급제 후에 정랑과 청도군수로 재직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적

과 싸워 수 백 명을 포획하는 등 큰 공적을 

세워 정3품 통정대부에 올랐다. 1595년 순

천부사가 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나

주목사가 되어 통제사 이순신(李舜臣, 자

는 여해汝諧, 1545-1598, 그는 대대로 문반

文班의 뛰어난 가문이었으나 할아버지 이

백록李百祿이 소장파 사림으로서 조광조

의 지치주의에 뜻을 같이하다가 기묘사화 

때 참화를 입고, 아버지 이정李貞은 관직

에 뜻을 두지 않아 가세가 기울자, 이순신

은 1576년 무과에 급제하게 되었다)의 요청

으로 적의 퇴로를 막아 분쇄하려고 하였다. 

1601년 대구부사가 되었으나 얼마 후에 사

직하였다. 그는 영천(榮川 ; 지금의 경상도 

영주)에 머물며 김륵과 김우옹(金宇顒, 자

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 1540-1603), 그

리고 유성룡(柳成龍,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서애西厓, 1542-1607, 임진왜란 때 영의정) 

등과 교유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박학

다식에는 유성룡도 탄복하였다 한다. 예조

참판에 추증되고 문집에 룕안촌집安村集룖이 

있다.

김륵은 1576년 문과급제 후에 1584년 영

월군수로 갔을 때 노산군 묘를 배알하고 

제청굛재실굛찬청을 묘 옆에 짓고 처음으로 

룏노산군룑이라는 칭호를 신주에 써서 부인 

송씨의 신위와 함께 모셔, 신임군수마다 죽

었던 변고를 막았다고 한다. 임기를 마치

고 3년 후에 돌아와 이 일로 하여 선조 임

금으로부터 많은 치하를 받고 홍문관 교리

에 서용되었다. 임진왜란 때 안동부사와 경

상도 안집사(安集使)로서 왜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잘 다스렸다. 경상우도 관찰사, 도

승지, 대사간, 한성부 우윤, 성균관 대사성

을 거쳐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

다. 영천의 구산서원(龜山에書院) 제향 되

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시호는 민절

공(敏節公)이다. 문집에 룕백암문집柏巖文

集룖이 있다.

오운은 1566년 문과급제 후에 성균관 박

사굛전적굛직강 등을 역임하였고 이황(李滉)

과 조식(曺植) 양문(兩門)의 제자이다. 충

주목사 겸 편수관을 거쳐 성균관 사성을 

지내고 전라도 광주목사로 나갔다. 임진왜

란 때 의병장으로 의령과 현풍 등의 전투

에 큰 공이 있었다. 1593년 상주목사와 합

천군수, 장례원 판결사, 경주부윤, 공조참

의를 지냈고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 되

고 병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영주의 산천서

원(山泉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룕죽유

문집竹牖文集룖이 있고 편서에룕동사찬요東

史纂要룖가 있다.

권두문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이

름이 높았다. 1572년 문과 급제 후에 1586

년 형조정랑, 청도군수, 1592년 창평군수로 

나아갔으나 임진왜란 때 아들과 함께 포로

가 되었으나 적의 정세를 세밀하게 탐지하

여 밤을 도와 탈출하여 이에 관한 기록으

로룕호구일록虎口日錄룖을 남겼다. 이듬해 

선조의 행재소에 이르러 봉상시주부, 예천, 

진산, 영천, 금산 등지의 수령을 지내고 내

자시와 통례원의 정(正)을 역임하였다. 책

읽기를 좋아하여 많은 서적을 소장하고 여

러 책을 교수(校讐)하였다. 문집에 룕남천집

南川集룖이 있다.

위에 거론된 인물은 같은 시기 과거의 

동방(同榜)이나 연배가 비슷하고 임진왜란 

등 국난을 겪은 뛰어난 노사숙유(老士宿

儒)들이다. 이들이 충재 선생을 비롯한 기

묘명현들의 당시 노산군에 대한 의론을 참

고하여 나라의 올바른 정치를 위하여 여론

을 이끌어 내고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충재 선생의 당시 의론은 자

칫하면 룏충역시비(忠逆是非)룑로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지만, 옳다고 여기면 

이에 개의치 않는 개결(介潔)한 성품과 유

학의 종지(宗旨)인 룏수기치인(修己治人)룑

의 사상을 확고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충재 선생은 41세 때 9월 25일 승정원 좌

승지(정3품)로 승진하였고, 10월 4일에 경

연에 참석하였으며 다음날 불시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경연에 들어가 룕근사록近思

錄룖을 강론하였다. 이 때 홍문관 부제학 조

광조, 승지 김정국과 함께 강관이 되어 뜻

을 강론하였는데, 임금이 열심히 토론에 참

여하고 웃음의 말씀도 하여 군신간의 분위

기에 화기(和氣)가 돌았다. 11월 초하루에 

경연에 들어가서 학교에 대한 일, 인재 추

천에 관한 일, 독서당(讀書堂)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특
별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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